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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고 깊은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는 방대한 고전 작품, 다양한 문화유산, 전국 곳곳의 역사 문화 도시는 물론 우리 인민, 우리 삶, 우리 고향, 우리 언어, 우리 풍속 속에 살아 숨 쉬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화 민족이 대대로 형성하고 축적해 온 우수한 전통 문화로부터 영양분과 지혜를 끊임없이 흡수하고, 문화 유전자를 계승해야 한다. 나아가 사상의 정수를 추출하고, 정신적 매력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는 중화 문화의 고유한 창조성, 가치적 이념, 뚜렷한 특징을 깊이 이해하고,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가 지닌 생명력을 깊이 체감해야 한다.
고대와 현대 세계의 주요 문명들과 비교해 보면, 중화 문명만의 특징이 뚜렷하다. 예를 들어, 중화 문명의 두드러진 적극성은 ‘하늘의 행함이 강건하니(天行健) 군자는 이를 본받아 스스로 힘써 쉬지 않아야 한다(君子以自强不息)’는 말과 같이 하늘을 본받은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강조한다.
또한 중화 문명의 두드러진 실천성은 세상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학문을 중시하는 ‘경세치용(經世致用)’에서 잘 나타난다. 고대에 공자가 성인(聖人)으로 존경받은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가 자신의 인격과 언행을 통해 사회 기풍을 바로잡고, 천하(天下)가 다 인(仁)으로 돌아가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인류 문명의 발전사를 살펴보면, 어떤 문화는 문(文)을, 어떤 문화는 무(武)를 중시하는 것과 같이 문화권마다 서로 다른 가치를 숭상해 왔다. 숭상 대상의 차이는 문화의 발전 경로를 좌우하는 것으로,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에도 고유의 숭상 대상이 있다. 
예컨대, ‘덕(德)’을 숭상한다. 이는 중화 전통문화의 주요한 특징이다. 고대의 성현들은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통치자의 권위뿐만 아니라 성현의 인격을 갖출 것을 강조하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와 ‘내성외왕(內聖外王)’을 주장했다. 국가 거버넌스에 있어서도 유가는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爲政以德), 덕으로 백성을 이끌어야만(導之以德) 국가가 민심을 얻고 선한 정치를 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나(一)를 숭상한다. 여기에서 ‘하나’란 전체성과 포괄성을 의미한다. 중화 전통문화는 도덕, 천륜, 인륜, 신앙, 사상, 존재, 자연 등을 하나로 통합했다. 자연과 인륜, 도덕과 정치, 신앙과 성품의 통합을 강조한 고대인들의 ‘천인합일(天人合一)’과 ‘천인감응(天人感應)’의 사고방식이 바로 ‘하나’를 중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변화(化)’를 숭상한다. 『주역(周易)』의 ‘궁하면 변하고(窮則變), 변하면 통하고(變則通), 통하면 오래간다(變則通)’나, 장자의 ‘시대와 함께 변화하라(與時俱化)’라는 명구(名句)에서 변화에 대한 숭상을 엿볼 수 있다. 변화를 중시하는 이 사고방식 덕분에 중화 민족은 발전적인 안목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포용할 수 있었다. 또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개혁함으로써 중화 문명이 오늘날까지 지속될 수 있게 하였다.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는 중화 문명의 지혜의 결정체이자 정수로, 중국인의 정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이다.
첫째는 군자의 인문 정신이다. 좋은 교육을 받고 도덕적으로 고결한 사람을 뜻하는 군자는 인격적으로 완벽한 모범으로 여겨진다. 군자의 인문 정신은 비굴하지도 오만하지도 않고(不卑不亢), 자연스러우며(自然本色), 당당하고 초연하며(大方自如), 떳떳하고 올바른(光明正派) 그의 말과 행동, 태도 전반에 나타난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군자의 인문 정신을 두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다.
공자는 ‘군자(君子)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 하여 군자 간의 조화로운 관계는 개인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유지해야 함을 강조했고, 사마천은 『사기(史記)』에서 ‘군자는 화가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고(禍至不懼), 복이 와도 들뜨지 않는다(福至不喜)’라고 하며 군자는 모름지기 강인함과 침착함, 그리고 이성적이고 담담한 품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는 변증법적 중용(中庸) 정신이다. ‘중용’은 중화 우수한 전통문화 중의 중요한 개념으로, ‘중용’의 ‘중(中)’은 정확하고 치우치지 않음을, ‘용(庸)’은 평범함과 정상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공자는 좋은 교육을 못 받고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쉽지만, 군자는 상식을 존중하고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 치우침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특히나 중국과 같은 대국에서는 이러한 변증법적 중용 사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국일수록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전체를 아우르는 통찰력이 있어야만 국민의 단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 
[bookmark: _GoBack]셋째는 ‘우공이산(愚公移山)’ 정신이다. 정위전해(精衛填海), 우공이산(愚公移山) 등의 중국 신화 속 전설은 모두 강인한 정신력을 상징한다. 조씨고아(趙氏孤兒), 와신상담(臥薪嘗膽) 등의 역사 속 이야기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역경에 맞서며 죽어도 후회하지 않는 정신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신은 우리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것이며 시대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풍부해져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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